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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reducing sugar in school meals and the status of nutrition education regarding sugar

reduction.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01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working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Daegu. 

Results: School nutrition teachers in Daegu recognized the need for efforts to reduce

the sugar intake in the Korean diet, and it was found that elementary nutrition teachers

were more awar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ugar reduc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an middle and high school nutrition teachers (P = 0.002). Among the policies to

reduce sugar intake at the national level, there was a high need for the promotion of

self-control and limiting the sales of food with high sugar content in schools and their

vicinity. The degree of practice for reducing sugar in school meals was found to be

higher in the preparation, purchase, and cooking stage compared to the serving stage

(P < 0.05). There was a high need for changing the preferences of the subjects for a

sweet taste as a means of reducing the sugar in school meals. Thirty-six percent of

nutrition teachers conducted sugar reduction education, and sending out school

newsletters was the highest type of nutrition education at 80.6%. 

Conclusions: To effectively promote reduced sugar intake in school meal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reference of the subjects for sweetness and to conduct

continuous education that can improve the awareness of people for reducing their sugar

intak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et aside time for nutrition education an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roviding thi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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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당류의 과잉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

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비만뿐 아니라 영양 불균형, 충

치 발생, 과잉행동장애 등에 영향을 미친다[1-5]. 우리나라

에서는 총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섭취량의 10~20%로 제

한하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6]. 

우리 국민의 일일 총당류 섭취량은 적정 섭취기준 이내이

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어

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2016년에 6~11세 10.45%, 12~18

세 11.13%로 적정 섭취기준(총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

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서 세

계보건기구의 권고 및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고려하여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의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8]. 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영양교육 자료 및

당류 줄이기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어린이 보

호구역 탄산음료 진열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하여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학교급식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당류 저감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을 통한 한 끼 당류 적정 제공량을 연령별 1일 섭취 권

고량의 1/3 수준에 해당하는 범위로 산정하여 초등학교

13~16 g, 중·고등학교 17~23 g으로 정하였다[10]. 

제주지역의 경우 중학생들의 1일 평균 총당류 섭취량은

60.3 g이었고, 이중 첨가당으로 인한 섭취가 59.4%로 가장

많았으며, 끼니별 1일 총당류 섭취량은 아침 6.5 g(10.8%),

점심 9.0 g(14.9%), 저녁 11.8 g(19.6%), 간식 33.0 g

(54.7%)으로 간식에서 섭취하는 양이 가장 많았다[11]. 학

교급식 한 끼에 섭취하는 평균 총당류 함량은 대전·충청지

역의 경우 초등학생 4.03 g, 중학생 5.31 g으로 낮은 수준

이었으나, 급식 메뉴별 당류 섭취량은 가당 유제품과 과일주

스 등의 후식, 소스가 포함된 튀김류와 조림류의 경우 당류

함량이 높게 나타나 제공되는 메뉴와 조리법에 따라 당류 함

량에 차이가 있었다[12].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 제공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03년부터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전면 시

행되었다. 학생들의 식사 중 한 끼 이상은 학교급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학교급식의 당류 저감화는 적절한 당류 섭취뿐

아니라 당류 저감화를 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영양(교)사를 통한 당류 저감화 관

련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높은 실정이다[13]. 

이에 당류 저감화 인식도와 실천도[14-17] 및 영양교육

실태[18-20]가 지역별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구지역 학교

급식의 당류 저감화 인식도와 실천도 및 영양교육 실태조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 초·중·고

등학교 영양(교)사의 당류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 실천도 및

영양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당류 저감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구시 소

재 전체 초등학교(223개교), 특수학교(3개교), 중학교(90

개교)와 고등학교(43개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총 359

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초등학교 49

부, 중학교 24부, 고등학교 27부로 총 101부였으며, 회수율

은 28.1%였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하에 실시되었다(KNU 2019-0155).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일반사항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교 근무경력, 고용

형태, 소속 교육지원청을 조사하였다.

2)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

당류 저감화 인식도 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14-17, 21]

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당류

줄이기 인식도 4문항,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당류 저감화 인식도 설문 문항은 한국

인 식생활에서 당류 줄이기 노력의 필요성, 학교급식에서 당

류 줄이기 노력의 필요성, 당류 저감화 식단구성에 대한 인

식, 당류 저감화 정책 실행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각 인

식도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혹은 ‘전혀 모른다’ 1점,

‘매우 필요하다’ 혹은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으로 부여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도 조사

당류 저감화 실천도 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14-17, 20,

21]의 설문지를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식

단작성단계 4문항, 구매단계 3문항, 조리단계 6문항,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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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

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

여 측정하였다. 

4)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개선사항 조사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개선사항 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

[14, 16, 17]의 설문지를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식 관련 4문항, 환경 관련 3문항, 관계부처 지원 관

련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영양교육 실태조사

당류 저감화 교육실태 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14-17,

20, 21]의 설문지를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영양(교)사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실태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당류 저감화

교육·연수 경험 여부, 당류 저감화 교육의 유익성, 교육·

연수방법, 관련자료 얻는 경로, 교육자료 및 정보의 충분성

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학생 영양교육 실태에 대한 문항

은 당류 저감화 교육 실시 여부, 영양교육의 주제, 활용 시

간, 실시 형태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5 (IBM Corpora-

tion,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증은 P < 0.05의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

간 연령, 학교 근무경력, 고용 형태, 소속 교육지원청, 영양교

육실태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또는 피셔의 정확검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

(교)사 간 당류 저감화 인식도와 실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고, 급식생산단계별(식단작성, 구매, 조

리, 배식) 당류 저감화 실천도와 학교급식 당류 섭취 저감화

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이 연령은 40~49

세 이하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근무경력은 16년

이상이 40.6%로 가장 높았다. 고용형태는 영양교사 55.4%,

교육공무직영양사 44.6%였으며, 소속 교육지원청별로는 동

부(33.7%)와 남부(33.7%) 교육지원청 소속이 가장 많았

고, 서부교육지원청(24.8%), 달성군교육지원청(7.9%) 순

이었다.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 비

율이 낮았고(P < 0.001),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비율이 더

높았다(P = 0.00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em
Total

(n = 101)

School type

P-value1)
Elementary school

(n = 50)

Middle · High school

(n = 51)

Ages (Year)

0.106

 ≤ 29 14 (13.9) 6 (12.0) 8 (15.7)

 30 ~ 39 26 (25.7) 8 (16.0) 18 (35.3)

 40 ~ 49 46 (45.5) 27 (54.0) 19 (37.3)

 ≥ 50 15 (14.9) 9 (18.0) 6 (11.8)

Work experience (Year)

0.006
 ≤ 5 32 (31.7) 9 (18.0) 23 (45.1)

 6 ~ 15 28 (27.7) 14 (28.0) 14 (27.5)

 ≥ 16 41 (40.6) 27 (54.0) 14 (27.5)

Employment type

<0.001 Nutrition teacher 56 (55.4) 37 (74.0) 19 (37.3)

 Dietitian 45 (44.6) 13 (26.0) 32 (62.7)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0.617

 Daegu dongbu office 34 (33.7) 19 (38.0) 15 (29.4)

 Daegu seobu office 25 (24.8) 11 (22.0) 14 (27.5)

 Daegu nambu office 84 (33.7) 15 (30.0) 19 (37.3)

 Daegu dalseong-gun office 8 (67.9) 5 (10.0) 3 (65.9)

n (%), 1) By 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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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류 저감화 노력에 대한 인식도

대구지역 초중고 영양(교)사의 당류 저감화 노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당

류 줄이기 노력의 필요성(4.12점)에 대해서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의 인식이 모두 높았다. 그러나 국가

차원 당류 줄이기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영양(교)

사(4.06점)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3.49점) 보다 인지

가 높은 반면(P = 0.002), 학교급식에서 당류 줄이기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영양(교)사(3.82점)가 초

등학교 영양(교)사(3.56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였다

(P = 0.034). 

3. 당류 저감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당류 저감화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교(주변)에서 당류 함량 높은 제품의 판매 제한

및 자제 유도(4.26점)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고, 다

음으로는 외식용 당류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과 메뉴 개발 지

원(4.22점),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

육 강화(4.20점), 학교급식용 당류 저감화 메뉴 개발(4.19

점), 당류 저감화 가공식품 개발 지원(4.19점), 당류 영양

표시의 확대(4.17점), 가정용 당류 저감화 레시피 개발 및

지원(4.10점), 당류 저감화 캠페인 실시(4.03점), 개인 영

양관리 스마트폰 앱 제공 등 맞춤형 당류 섭취량관리 지원

(3.94점)의 순이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교)

사 간의 당류 섭취 저감화 정책별 필요성 인식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4.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도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방법별 실천도 분석 결과

는 Table 4와 같이 식단작성단계, 구매단계, 조리단계에서

Table 2. Awareness of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of reduction of sugar intake 

Item
Total

(n = 101)

School type

P-value1)Elementary 

school

(n = 50)

Middle · high 

school

(n = 51)

Necessity of efforts to reduce sugar intake in Korean dietary life2) 4.12 ± 0.61 4.14 ± 0.57 4.10 ± 0.64 0.729

Necessity of efforts to reduce sugar intake in school meals2) 3.69 ± 0.62 3.56 ± 0.64 3.82 ± 0.59 0.034

Awareness of reduced sugar diet in school meals3) 3.43 ± 0.92 3.52 ± 0.91 3.33 ± 0.93 0.311

Awareness of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to reduce sugar intake3) 3.77 ± 0.94 4.06 ± 0.65 3.49 ± 1.08 0.002

Mean ± SD 
1) By t-test, 2) 1 = very unnecessary, 5 = very necessary, 3) 1 = not at all aware, 5 = extremely aware

Table 3. Awareness of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of the need for policies to reduce sugar intake

Item
Total

(n = 101)

School type

P-value1) 
Elementary school

(n = 50)

Middle · high school

(n = 51)

Practicing sugar reduction campaign 4.03 ± 0.75 3.98 ± 0.85 4.08 ± 0.66 0.515

Strengthening education to reduce sugar intak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t school
4.20 ± 0.72 4.14 ± 0.83 4.25 ± 0.60 0.426

Supporting customized sugar intake management, such as 

providing smartphone application
3.94 ± 0.85 3.92 ± 0.97 3.96 ± 0.72 0.810

Expansion of sugar nutrition label 4.17 ± 0.72 4.10 ± 0.79 4.24 ± 0.65 0.349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processed foods with 

reduced sugar
4.19 ± 0.72 4.12 ± 0.77 4.25 ± 0.66 0.347

Development and supply of recipes for reducing household 

sugars
4.10 ± 0.76 4.10 ± 0.84 4.10 ± 0.67 0.990

Development of reduced sugar menu for school meals 4.19 ± 0.81 4.14 ± 0.88 4.24 ± 0.74 0.557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reduced sugar recipes and 

menus for eating out
4.22 ± 0.74 4.20 ± 0.81 4.24 ± 0.68 0.813

Limiting sales of and promotion of self-control over food with 

high sugar content in schools and nearby vicinity
4.26 ± 0.77 4.22 ± 0.84 4.29 ± 0.70 0.631

Mean ± SD
1)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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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저감화 실천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

식단계에서 저감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P < 0.05). 초등학교도 식단작성단계, 구매단계, 조리단

계에서 저감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5), 중·고등학교는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당

류 저감화 방법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 간 실

천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당류 저감화 실천방법 문항 중 전체 1순위는 신선한 식재

료를 사용해 식품 자체의 고유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조

리하기(4.13점), 2순위는 후식은 가공식품보다는 덜 달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대체하기(4.08점), 3순위는 가공식

품보다 자연식품을 구매하기(3.94점), 당류 함량이 높은 식

재료를 많이 구매하지 않기(3.94점), 소스류는 음식에 부어

배식하지 않고 찍어먹을 수 있도록 배식하기(3.94점)로 나

타났고, 배식 시 구멍 뚫린 배식용 스푼을 사용하여 양념 및

소스의 배식량을 줄이기(2.82점)에 대한 실천도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1순위는 후식은 가공식품보다는 덜 달게 먹

을 수 있는 식품으로 대체하기(4.29점), 2순위는 신선한 식

재료를 사용해 식품 자체의 고유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조리하기(4.21점), 3순위는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구매

하기(4.14점)로 나타났고 배식 시 구멍 뚫린 배식용 스푼을

사용하여 양념 및 소스의 배식량을 줄이기(2.79점)에 대한

실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 1순위는 단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적정

온도로 배식하기(4.05점), 2순위는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

Table 4. Practice for reducing sugar intake in school meals 

Item
Total

(n = 79)

School type

P-value1) Elementary

 school

(n = 42)

Middle · high 

school

(n = 37)

Menu planning

Reduce the frequency of serving dishes high in sugar 3.80 ± 0.69 3.79 ± 0.57 3.81 ± 0.81

Do not serve boiled, fried, and steamed food with a high sugar 

content at the same time
3.90 ± 0.63 3.88 ± 0.63 3.92 ± 0.64

Provide less than two sauces for one meal 3.84 ± 0.69 3.93 ± 0.64 3.73 ± 0.73

Serve dessert with less sweet foods than processed foods 4.08 ± 0.81 4.29 ± 0.71 3.84 ± 0.87

Average score 3.90 ± 0.51b 3.97 ± 0.45b 3.82 ± 0.58 0.211

Purchasing 

Buy natural foods rather than processed foods 3.94 ± 0.82 4.14 ± 0.72 3.70 ± 0.88

Buy processed foods with low sugar content 3.71 ± 0.72 3.67 ± 0.75 3.76 ± 0.68

Don't buy much food with a high sugar content 3.94 ± 0.69 4.02 ± 0.75 3.84 ± 0.60

Average score 3.86 ± 0.61b 3.94 ± 0.61b 3.77 ± 0.60 0.194

Cooking 

Use fresh ingredients and cook to retain the natural flavor and taste 

of the ingredients
4.13 ± 0.61 4.21 ± 0.56 4.03 ± 0.64

Use natural foods rather than adding sugar 3.73 ± 0.73 3.81 ± 0.77 3.65 ± 0.68

Use measuring tools to lower sugar and keep the taste consistent 3.78 ± 0.89 3.93 ± 0.87 3.62 ± 0.89

Cook by applying a recipe book to reduce sugar 3.19 ± 0.82 3.31 ± 0.87 3.05 ± 0.74

Reduce the use of food ingredients with high added sugar content 3.86 ± 0.67 3.95 ± 0.54 3.76 ± 0.80

Make sauces yourself 3.77 ± 0.72 3.83 ± 0.66 3.70 ± 0.78

Average score 3.74 ± 0.51b 3.84 ± 0.49b 3.64 ± 0.51 0.070

Serving

Serve at the right temperature to taste the sweetness 3.86 ± 0.68 3.67 ± 0.75 4.05 ± 0.52

Serve sauce separately from food without pouring it on 3.94 ± 0.68 3.88 ± 0.83 4.00 ± 0.67

Serve with a perforated serving spoon 2.82 ± 1.16 2.79 ± 1.18 2.86 ± 1.16

Average score 3.54 ± 0.61a 3.44 ± 0.64a 3.64 ± 0.57 0.160

P-value2) < 0.001 < 0.001 0.384

Mean ± SD
1) By t-test, 2) By ANOVA
Means with different lower cas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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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식품 자체의 고유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조리하기

(4.03점), 3순위는 소스류는 음식에 부어 배식하지 않고 찍

어 먹을 수 있도록 배식하기(4.00점)로 나타났고, 배식 시

구멍 뚫린 배식용 숟가락을 사용하여 양념 및 소스의 배식량

을 줄이기(2.86점)에 대한 실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5.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개선사항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급

식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4.41점)와 이

들의 당류 저감화 인식(4.37점)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식약처, 교육부(청)의 더 많은 홍

보 및 교육자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18점)으로

나타났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당류 저감화 지침 마련(3.96

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교)

사 당류 저감화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초등학교에서의 당류 저감화 1순위는 급식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당류 저감화 인식(4.34점), 급식대상자(학생, 교

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4.34점), 2순위는 식약처, 교육

부(청)의 더 많은 홍보 및 교육자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4.20점), 3순위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표준레시피 배

포(4.14점), 음식의 당류 함량 산출을 위한 DB 제공(4.14

점)으로 나타났고, 영양(교)사의 당류 저감화 필요성 인식

(4.00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의 1순위는 급식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

맛 기호도 변화(4.47점), 2순위는 급식대상자(학생, 교사)

들의 당류 저감화 인식(4.39점), 3순위는 충분한 식재료 구

매 예산 확보비율(4.18점)로 나타났고, 음식의 당류 함량 산

출을 위한 DB 제공(4.00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당류 저감화 영양교육 실태

대구지역 영양(교)사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실태 분석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영양(교)사들의 당류 저감화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경험은 6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저

감화 교육이 유익했다는 응답은 68.9%였고, 교육 또는 연수

방법은 복수응답이었으며, 집단교육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강의 47.5%, 개인연수 8.2% 순이었다. 

당류 저감화 교육자료를 얻는 경로는 전문기관 사이트가

45.5%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검색 22.8%, 관련지침서

14.9%,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 교환 5.9%, 대중매체

5.9%, 간행물 책자 5.0% 순으로 나타났다. 당류 저감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의 충분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0.9%,

그렇지 않다 48.5%로 나타나 59.4%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

하였다.

대구지역 학생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실태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영양교육은 실시하

지 않는다가 47.5%로 나타났고, 교육하고 있다 35.6%, 교

육할 계획이 있다 16.8% 순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하

고 있다 44.0%, 교육하지 않는다 38.0%, 교육할 계획이 있

다가 18.0% 순이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하지 않는

Table 5. Matters to improved to reduce sugar intake in school meals

Item
Total

(n = 101)

School type

P-value1) 
Elementary school

(n = 50)

Middle · high school

(n = 51)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duce sugar by nutrition teachers 4.02 ± 0.87 4.00 ± 0.88 4.04 ± 0.87 0.822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duce sugar by cooking workers 4.10 ± 0.74 4.06 ± 0.71 4.14 ± 0.78 0.603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duce sugar by students and 

teachers
4.37 ± 0.63 4.34 ± 0.60 4.39 ± 0.67 0.679

Changes in students’ and teachers' sweet taste preferences 4.41 ± 0.60 4.34 ± 0.60 4.47 ± 0.61 0.279

Securing a sufficient food budget 4.11 ± 0.79 4.04 ± 0.81 4.18 ± 0.77 0.386

Securing enough cookware 4.05 ± 0.80 4.02 ± 0.77 4.08 ± 0.82 0.173

Securing sufficient cooks 4.10 ± 0.81 4.10 ± 0.76 4.10 ± 0.86 0.990

Preparing guidelines to reduce sugar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3.96 ± 0.96 4.10 ± 0.81 3.82 ± 1.07 0.148

Provid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educational programs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18 ± 0.80 4.20 ± 0.73 4.16 ± 0.86 0.786

Distribution of standard recipes for sugar reduction 4.11 ± 0.79 4.14 ± 0.76 4.08 ± 0.82 0.696

Providing DB for sugar content calculation 4.07 ± 0.82 4.14 ± 0.76 4.00 ± 0.87 0.391

Mean ± SD
1)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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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6.9%, 교육하고 있다 27.5%, 교육할 계획이 있다

15.7% 순이었다.

영양교육 주제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하였으며, 당류 섭취

줄이기 실천 행동(55.6%), 당류 함량 높은 식품(50%)에

대한 주제가 50% 이상이었고, 당류 섭취와 건강문제

(47.2%), 당류 영양표시(44.4%), 단맛중독(11.1%) 순으

로 나타났다. 

학생 영양교육 시 활용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25.0%,

교과 교육 시간 22.2%, 급식 시간 16.7% 순이었고, 기타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교과 교육 시간

36.4%, 창의적 체험활동 27.3%, 급식 시간 4.5%였고, 고

등학교는 급식 시간 35.7%, 창의적 체험활동 21.4%, 교과

교육 시간 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7).

학생 대상 영양교육은 주로 가정통신문 발송(80.6%), 학

교 홈페이지 게시(77.8%)의 형태 로 이루어졌으며, 식당 게

시판 이용한 교육자료 게시 50.0%, 수업 41.7% 순으로 나

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정통신문 발송이 81.8%, 홈페이

지 게시 72.8%, 수업 59.1% 순이었고, 중·고등학교의 경

우 홈페이지 게시 85.7%, 가정통신문 발송 78.6%, 식당 게

시판 이용한 교육자료 게시 64.3% 순이었다.

Table 6. Current status of sugar reduction training for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 in Daegu

Item Total
School type

P-value 

Elementary school Middle · high school

Education or training on reducing sugar 

Yes 61 (660.4) 30 (660.0) 31 (660.8)
0.9361)

No 40 (639.6) 20 (640.0) 20 (639.2)

Total 101 (100.0) 50 (100.0) 51 (100.0)

Benefits of sugar reduction education3) 

Strongly disagree 1 (661.6) 0 (660.0) 1 (663.2)

0.5412)

Disagree 3 (664.9) 2 (666.7) 1 (663.2)

Neither agree nor disagree 15 (624.6) 5 (616.7) 10 (632.3)

Agree 35 (657.4) 18 (660.0) 17 (654.8)

Strongly agree 7 (611.5) 5 (616.7) 2 (666.5)

Total 61 (100.0) 30 (100.0) 31 (100.0)

Education method3,4) 

Training 5 (668.2) 2 (666.7) 3 (669.7) 1.0002)

Online lecture 29 (647.5) 13 (643.3) 16 (651.6) 0.8222)

Group education 51 (683.6) 25 (683.3) 26 (683.9) 1.0002)

Total 61 (100.0) 30 (100.0) 31 (100.0)

Source for reducing sugar

Guidelines 15 (614.9) 3 (666.0) 12 (623.5)

0.0612)

Professional site 46 (645.5) 29 (658.0) 17 (633.3)

Information sharing 6 (665.9) 2 (664.0) 4 (667.8)

Booklet 5 (665.0) 3 (666.0) 2 (663.9)

Internet 23 (622.8) 11 (622.0) 12 (623.5)

Mass media (TV, newspaper, radio, etc.) 6 (665.9) 2 (664.0) 4 (667.8)

Total 101 (100.0) 50 (100.0) 51 (100.0)

Sufficiency of educational materials and information for reducing sugar

Strongly disagree 11 (610.9) 6 (612.0) 5 (669.8)

0.3992)

Disagree 49 (648.5) 24 (648.0) 25 (649.0)

Neither agree nor disagree 34 (633.7) 15 (630.0) 19 (637.3)

Agree 6 (665.9) 5 (610.0) 1 (662.0)

Strongly agree 1 (661.0) 0 (660.0) 1 (662.0)

Total 101 (100.0) 50 (100.0) 51 (100.0)

n (%)
1) By 2 test, 2) By Fisher’s exact test, 3) Responses from educated subjects, 4)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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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

당류 저감화는 매년 어린이·청소년 비만율 증가로 인하

여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

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당

류 저감화 인식도,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 방법, 당류 저

감화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대구지역 영양(교)사들은 국가 차원의 당류 저감화 정책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보통 이상(3.77점)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보다 인지

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인천지

역[16] 영양(교)사의 경우 근무처별 인지율의 차이는 없었다.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도를 분석한 결과, ‘신

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식품 자체의 고유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조리하기’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영양(교)사 대상 연구[17]에서 학교급식 첨가당 줄이

기 실천 방법으로 ‘단맛 나는 천연재료 사용(양파, 양배추,

생과일)’이 46.3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근무처별로 볼 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

간 고용형태와 근무경력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당류 저감화

실천도에서는 학교급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당류 저감화

실천도 1순위는 초등학교에서는 ‘후식을 가공식품보다는 덜

달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대체하기’였고, 중·고등학교에

서 ‘단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적정온도로 배식하기’였다.

Jang[15]의 연구에서도 당 함량이 높은 후식류 사용 지양,

저당 함유 후식류 제공, 차나 후식류의 당 함량에 대한 평소

관심 갖기 등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실천

도 점수가 높아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당류 저감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1순위는 급

식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지역 연구[14]에서도 급식대상자의 기호도 및 인

식변화가 1순위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류 저감화 교

Table 7. Current status of education on reducing sugar for students in Daegu

Item Total
School type

P-value 

Elementary school Middle · high school

Sugar reduction training or training experience

Educating 36 (635.6) 22 (644.0) 14 (627.5)

0.1471)Do not educate 48 (647.5) 19 (638.0) 29 (656.9)

Plan to educate 17 (616.8) 9 (618.0) 8 (615.7)

Total 101 (100.0) 50 (100.0) 51 (100.0)

Nutrition education topics3,4)

Sugar intake and health problems 17 (647.2) 11 (650.0) 6 (642.9) 0.0131)

Foods with high sugar content 18 (650.0) 7 (631.8) 11 (678.6) 0.0381)

Action to reduce sugar intake 20 (655.6) 9 (640.9) 11 (678.6) 0.1081)

Sugar nutrition labels 16 (644.4) 10 (645.5) 6 (642.9) 0.1811)

Addiction to sweets 4 (611.1) 3 (613.6) 1 (667.1) 0.2322)

Total 36 (100.0) 22 (100.0) 14 (100.0)

Time for nutrition education4)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9 (625.0) 6 (627.3) 3 (621.4)

0.0072)
Regular curriculum class 8 (622.2) 8 (636.4) 0 (660.0)

School lunch time 6 (616.7) 1 (664.5) 5 (635.7)

Etc 13 (636.1) 7 (631.8) 6 (642.9)

Total 36 (100.0) 22 (100.0) 14 (100.0)

Nutrition education methods3,4)

Newsletters 29 (680.6) 18 (681.8) 11 (678.6) 0.2381)

School homepage posting 28 (677.8) 16 (672.8) 12 (685.7) 0.1481)

Foodservice bulletin board posting 18 (650.0) 9 (640.9) 9 (664.3) 0.0921)

Lecture 15 (641.7) 13 (659.1) 2 (614.3) 0.0081)

Cooking practice 4 (611.1) 1 (664.5) 3 (621.4) 0.0552)

Nutrition counseling 7 (619.4) 5 (622.7) 2 (614.3) 0.2032)

Leaflet 2 (665.6) 0 (660.0) 2 (614.3) 0.0322)

Total 36 (100.0) 22 (100.0) 14 (100.0)

n (%), 1) By 2 test, 2) By Fisher’s exact test, 3) Multiple responses, 4) Responses from subjects with education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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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Lim[17]의 연구에 의하면

IPA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가 낮은 중점 개선영

역이 초·중·고등학교 모두 당류 저감화 교육인 것으로 나

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영양(교)사들은 당류 저감화 교육 또는 연수

의 경험이 64%였고, 교육이 유익하였다는 응답이 68.9%였

다. 이는 제주지역[14] 영양(교)사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

또는 연수 경험 48.1%와 비교할 때 조금 높은 편이었고, 교

육에 대한 도움 여부는 88.1%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교육

또는 연수방법은 집단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당류 저감화를

위한 관련 자료를 얻는 경로는 45.5%가 전문기관 사이트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주지역 연구[14]에서 당류 저감화 관

련 자료는 전문기관 사이트 이용이 72.2%로 본 연구보다 높

았고, 당류 저감화 교육이 유용하지만 교육자료 및 정보의 충

분성은 6.9%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영양(교)사를 위한 당

류 저감화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당류 저감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교)사가 쉽게

당류 저감화 교육자료를 찾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지침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는 35.6%로 낮았고 교육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25.0%

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주지역 연구[14]에서 학생 대상 당

류 저감화 교육율 74.7% 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하지

만 이 경우도 수업시간을 통한 교육은 11.4%에 불과하여 본

연구의 수업을 통한 당류 저감화 교육 22.2%보다 낮았다.

또한 경기·인천지역[16]에서도 학교 홈페이지(37.4%)와

가정통신문 발송(37.4%)을 통한 영양교육이 대부분이었

고, 재량시간을 통한 영양교육은 18.4%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 조사 결과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육시간을 이용

한 영양교육이 전혀 없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육 시

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36.4%로 나타났다. Oh 등[19]의 연

구에서도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영양·식생활교육 시간이

불규칙한 간접교육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Kim & Yeon[20]의 연구에서 전국 초등학교에서 영양교

사를 중심으로 한 당류 섭취 저감화 교육이 일부에서 시행되

고 있으나 교육 시간이 짧고 활동유형이 제한되는 등 교육 시

행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영양교육의

효과가 입증되었지만[22-27] 아직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류 저감화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육 시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

본 연구는 대구지역 학교급식의 당류 저감화 인식도와 실

천도 및 영양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101명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지역 초중고 영양(교)사들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당류 줄이기 노력의 필요성(4.12점)을 높이 인식하였고,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 영양(교)사에 비하여 학교

급식에서 당류 저감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P

= 0.034),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중·고등학교 영양(교)

사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당류 저감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2). 

2. 국가 차원의 당류 줄이기 정책 중 학교(주변)에서 당류

함량 높은 제품의 판매 제한 및 자제 유도(4.26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다음은 외식용 당류를 줄일 수 있는 조리

법과 메뉴 개발 및 지원(4.22점),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 강화(4.20점) 등의 순이었다. 

3.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도를 급식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식단작성단계(3.90점), 구매단계(3.86점), 조

리단계(3.74점)에서 배식단계(3.54점)에 비하여 당류 저

감화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세부 항목

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후식은 가공식품보다는 덜 달게 먹

을 수 있는 식품으로 대체하기(4.29점), 중·고등학교에서

는 단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적정 온도로 배식하기(4.05점)

에 대한 실천도가 높았다.

4.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

야 할 사항으로는 급식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4.41점)와 이들의 당류 저감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4.3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대구지역 영양(교)사들은 당류 저감화 교육 또는 연수

경험이 60.4%, 당류 저감화 교육의 유익성은 68.9%, 당류

저감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의 불충분성은 59.4%로 나

타났다.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은 35.6%가 실시하였

고, 교육은 주로 가정통신문 발송(80.6%)과 학교 홈페이지

교육자료 게시(77.8%)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급식

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와 더불어 당류 저

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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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당류 저감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영양(교)사

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당류 저감화 교육자료 개발 및 이들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

어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은 현행 가정통신문 교육보다

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실제적

인 영양교육 시수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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